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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LG-Caltex가스 전격분리
계열사 47사로 4사 축소 … LG전자 새 CEO에 김쌍수 부회장 선임

LG전선, LG-Nikko동제련, LG-Caltex가스, 극동도시가스 등 4개 계열사가 LG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이에 따라 구자홍 LG전자 회장이 사임하고 새 CEO에 김쌍수 부회장이 선임됐다.

LG그룹은 9월30일 LG전선 등 4개 계열사의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LG창업고문 일가에 의한 계열분리 요

건을 마무리 짓고 10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LG는 주력 핵심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가속화를 통한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2002년부터 LG전선 등 

4개사에 대한 계열분리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LG는 4사 및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창업고문 일가 간의 상호 주식보유 관계 해소를 시작해 

2003년 8월12일 LG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LG에너지 지분 20% 중 5.1%를 LG건설에 매각함으로써 지분율이 

15% 미만인 14.9%로 축소시켜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게 됐다.

또 구태회 LG 창업고문의 장남인 구자홍 LG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사임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친족계열분

리 요건도 충족시키게 됐다.

LG그룹의 계열분리 4사 현황

회사명 매출액(2002) 자산(2002년 말) 대표이사

LG전선 18,233 17,768 구자열 대표이사 사장

LG니꼬동제련 13,852 9,840 이범순 대표이사 사장 

LG-Caltex가스 14,622 7,437 신준상 대표이사 사장

극동도시가스 5,403 4,904 구자명 대표이사 사장

후임 CEO는 김쌍수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맡게 된다.

공정위에 신청한 계열분리 승인이 이루어지면 LG 계열사는 현재 51사에서 47사로 줄어든다.

한편, LG전자 신임 CEO로 선임된 김쌍수 대표는 1969년 입사 이후 35년 동안 디지털어플라이언스 사업본

부에서 근무하면서 LG전자 백색가전을 세계 정상으로 이끌어 왔으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6시

그마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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